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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이 패션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박현주·박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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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by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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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by age on fashion
involvemen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54 females in their 20s-50s.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fash-
ion involvement by age, people in their 20s showed the highest conspicuous consumption and fashion involvement. Sec-
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onspicuous consumption by age on the fashion involvement,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nfluenced the appearance management among the factors of the individuality pursuit orientation and
those in the 40s physical supplementa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and those in the 50s the physical supplementation
and sexual appeal. The brand orientation factor influenced social symbol to all the people in their 20s to 50s and the high
price orientation factor did not influence any of the people in their 20s to 50s. The trend pursuit orientation factor showed
its influence on appearance management to those in their 30s and sexual appeal and conformity to those in their 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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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주

의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욕구수준이 상승되고 상표와 재화의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증

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가

운데 의류시장에서 명품브랜드 중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

가하고 있다. 불황임에도 명품브랜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

상은 변화된 사회, 경제적 상황, 자기만족을 위한 고급소비를

하는 새로운 소비패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과시적소비

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 및 관련 제품은 자신

의 사회적 위치를 알리고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수

단이며 착용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지표로 사회생활의 상호 작

용에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 사회에서 가정 살림의 전담자로 가족 구성원을 대표하며

소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잦

아진 해외여행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명품을 선호하게 되고 이

런 제품들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소비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대 소비자들은 패션이나 유행을 선도하며 소비

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30대 직장여성들도 강력한 소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

고 신세대 못지않은 젊은 감각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서 외

모를 가꾸고 자기계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제적 능력을 갖

춘 40-50대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

영하여 ‘늙지 않는 멀티 플레이어(Not old multiplayer)’란 의

미의 나오머족이란 신조어가 나타났다(Shin, 2011). 이런 다양

한 특성을 가진 여성소비자들은 연령층에 따라 소비행동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령별로 과시소비성향에

따른 소비행동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과시소비성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Rhee(2004), Oh(2005), Park(2001), Ryou and Kim(2000), 등

의 브랜드 선호도에 관한 연구, Chung and Kim(2009), Choi

(2003)의 패션명품관여에 관한 연구, Cho and Koh(2001),

Park et al.(2005), Moon and Choo(2008)의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패션과 과시소비성향과의 연관성을

연령별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표나 유행을 중시하는 여성들을 연령별로 분류하

여 첫째, 과시소비성향, 패션소비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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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 둘째, 과시소비성향이 패션소비행동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과시소비성향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과시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솜씨나 특징 등

을 타인에게 자랑하여 보이는 것으로 과시소비는 자신을 과시

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eblen(1912)은「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과시

소비란 사용을 통하여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규모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과시적 소비의 본질은 소비자가 재화·용

역의 사용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기보다 사치나 낭비 그 자체

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이라 할

수 있다(Chung & Kim, 2009). 한편 Labarbera(1988)는 소비

자의 소비 행동은 상품의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사

회적인 측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고 명성이 있는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과시소비

는 근본적으로 축적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명성과 지

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의 획득은 경쟁을 토대로 한

것인 까닭에 금전적 성공에 대한 평가 역시도 차별적 비교라는

경쟁적 양태를 지향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과시적 소비이다

(Kim & Rim, 1989).

Mason(1981)은 과시소비 개념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욕망으로 지위상징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품의 경제적·생리

적 효용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자극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며 소비자 행동의 예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Park(2001)

은 과시소비란 제품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통해 자신의 지위나

경제적 부를 표현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

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

과시소비성향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지위나 능력, 경제력, 외모

의 우월함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수단으로서 의복

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Son(2000)은 주부의 과

시소비성향은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직이 가장 높았으

며 전업주부, 사무직, 생산직 순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과시

소비수준은 2.4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Lee(2000)는 의류쇼핑동기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과시소비성향

에 관한 연구에서는 브랜드 지향, 신분상징지향, 타인지향, 부

의 표시지향 등 4개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브랜드지향요인, 신

분지향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2. 패션 관여도

관여란 특정상황에 있어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

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 또는 특정대상과 소비자 자신과

의 관련성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Lim et al., 2007). 즉 관여

도는 개인, 제품, 대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는

것인데 특히 고 관여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복의 경우 관

여도가 소비자의 중요한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높

게 관여되며 또한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하여 높게 관여된다. 패션관여에 대해서는 유행 및 의

복구매에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그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고관여와 저 관여, 감정적관여와 인지적

관여, 즐거움/관심, 상징성/표현, 위험지각 또는 유행성 등 적어

도 2개 이상의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Chol, 2010). 

패션관여도란 의복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한다. 과정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상황

의 자극에 의하여 야기되는 개인에게 지각된 의류제품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행동적 관점에

서는 의복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의 정

도로 정의될 수 있다(Rhee, 2000). Lee and Lee(1995)는 의

복관여도가 다차원적인 것임을 밝혔는데 의복즐거움, 의복상징

성, 의복위험지각, 의복관심의 4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상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Ahn and Lee(1997)는

의복관여도 요인으로 유행관심, 상징성, 즐거운 관심, 조화지향,

심미성표현, 위험지각의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패션

관여도는 의복 구매 시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가

치와 관련되거나 자아와 관련된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

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과시소비성향,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과시소비성향이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3. 패션관여도가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다.

연구문제 4. 과시소비성향이 패션관여도에 연령별로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3.2. 용어의 정의

3.2.1. 과시소비성향

본 연구에서 과시소비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특히 지위의 획득이나 유지, 신분상승을 위

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2.2. 패션관여도

본 연구에서 패션관여도란 자신의 외모, 신분, 가치관 등을

적합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의복 및 소품 관련 행동과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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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과시소비성향, 패션관여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문항을 선정

하였다. 문항의 평가는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

우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과시소비성향에 대한 문항은 Kim(2008),

Park(2001), 패션 관여도는 Shin(2006), Chung(2004)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과시소비성향 21

문항, 패션관여도 23문항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외 인구

통계적 변인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수입을 질문에 포

함시켰다.

3.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5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

외한 5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대는 미혼 96%, 학력은 대학교(전문대)재학/졸업 94%, 직업

은 학생 49%, 직장인 47%, 월수입은 200만원미만 48%, 가족

총수입은 200만 원 이상 400만원미만이 40%로 나타났다. 30

대는 기혼 66%, 미혼 33%, 학력은 대학교(전문대)재학/졸업이

70%, 직업은 직장인 55%, 전업주부 31%, 월수입은 200만원미

만이 38%, 가족총수입은 200만 원 이상 400만원미만이 41%

로 나타났다. 40대는 기혼 98%, 학력은 대학교(전문대)재학/졸

업이 53%, 직업은 자영업/사업 35%, 전업주부 33%, 직장인

31% 순으로 나타났고 월수입은 200만원미만이 33%, 200만 원

이상 400만원미만 24%로 나타났으며 가족총수입은 400만 원

이상 600만원미만 30%로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기혼 98%,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 57%, 직업은 전업주부 46%, 직장인

32%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없다 44%, 가족총수입은 200만

원 이상 400만원미만 37%, 400만 원 이상 600만원미만 32%

로 나타났다.

3.5. 자료 분석

연구자료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s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과시소비성향,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

과시소비성향,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

Table 1. Characteristics

Range
20'  (N=216) 30' (N=113) 40' (N=120) 50' (N=105)

Persons % Persons % Persons % Persons %

Marital 

status

Single 209  96.8 38  33.6 2  1.9 2  1.9

Married 7  3.2 75  66.4 118  98.1 103  98.1

Education 

level

Junior/high school graduation 10  4.6 22  19.5 46  38.3 60  57.1

College graduation 204  94.4 80  70.8 64  53.3 43  41.0

Graduate school graduation 2  0.9 11  9.7 10  8.3 2  1.9

Occupation

Student 107  49.5 - - - - - -

Workers 103  47.7 63  55.8 38  31.7 34  32.4

Business 5  2.3 14  12.4 42  35.0 22  21.0

Housewife 1  0.5 36  31.9 40  33.3 49  46.7

Monthly 

income

None 86  39.8 33  29.2 37  30.8 47  44.8

Less than two million won 104  48.1 43  38.1 40  33.3 33  31.4

More than two million and less than four million won 26  12.0 32  28.3 29  24.2 16  5.2

More than four million and less than six million won - - 3  2.7 9  7.5 8  7.6

More than six million won - - 2  1.8 5  4.2 1  1.0

Gross family 

income

Less than two million won 33  15.3 12  10.6 12  10.0 12  11.4

More than two million and less than four million won 87  40.3 47  41.6 34  28.3 39  37.1

More than four million and less than six million won 54  25.0 33  29.2 37  30.8 34  32.4

More than six million and less than eight million won 23  10.6 17  15.0 25  20.8 9  8.6

More than eight million won 19  8.8 4  3.5 12  10.0 1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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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고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4.1.1. 과시소비성향의 구성요인

과시소비성향의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

은 총 21문항에서 2문항이 제외되고 19문항이 사용되었다.

Lee(2000)는 과시소비성향의 하위영역별을 브랜드지향, 신분상

징지향, 타인지향, 부의 표시지향 등 4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Park(2001)은 유명상표선호, 타인인정지향, 유행추구, 제품의 상

징성, 고가 및 외제품선호의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개성추구지향, 브랜드지향, 고가격지향, 유행추구지향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56.70%

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2에서 .57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4.1.2.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

패션관여도의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은

총 23문항에서 4문항이 제외되고 19문항이 사용되었다. Lee

(2010)는 패션관여도 요인으로 개성추구, 사회 인정추구, 유명

상표추구, 실용성추구, 가격추구의 5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Ahn

and Lee(1997)는 의복관여도 요인으로 유행관심, 상징성, 즐거

운 관심, 조화지향, 심미성표현, 위험지각의 6개의 요인을 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보완성, 사회적 상징성, 외모연출성,

성적매력성, 동조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2.02%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0에서 .59까지

의 분포로 나타났다.

4.2. 과시소비성향의 연령별 차이점

과시소비성향 요인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과시소비성향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본 결

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성추구지향, 브랜

드지향은 20,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가격지향과 유행추구

지향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의 개성추구지향요

인, 고가격지향요인, 유행추구지향요인이 높은 이유는 20대는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 새로운 유행을 선도

하는 인기연예인과 유사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고가의 의복을

구매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추구하여 자신의 존

재감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대는 남

과 다른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어 브랜드만을 는

소비를 하기보다는 내면에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패션을 자

기표현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 Lee(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한 의미를 지닌다. 

4.3. 패션관여도의 연령별 차이점

패션관여도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

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패션관여도는 신체보완성과 동조성을 제외한 사회적

상징성, 외모연출성, 성적매력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회적 상징성과 성적매력성은 20, 30대가 높게 나타났으

 

Table 2.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ronbach's 

%)

α

Individuality

pursuit

orientation

I prefer to dress in a unique style that is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855

4.91

(28.88)
.82

I like to express my individuality by wearing rare clothing. .842

I prefer clothing brands with a different style compared to other brands. .763

It is a great pleasure to dress to express my sense of style. .689

I prefer fashion over comfort in terms of dressing up .500

Brand 

orientation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from high-end brands because it changes .768

2.05

(40.96)
.78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from high-end brands because it changes .767

The more famous a brand is, the more I can trust its products. .673

I liket to buy clothing of the latest fashion trend or from famous brands. .650

I prefer to buy a single item from a high-end brand rather than buying multiple products from cheaper 

brands. 
.525

High price

orientation

I do not like to share the price of my purchase with my friends if it is not expensive. .707

1.43

(49.41)
.57

For the same price, I prefer imported brands over domestic brands.. .604

I do not purchase an item that I like if it is not expensive. .557

From time to time I purchase quality items that I cannot afford. .531

Fashion

pursuit

orientation

I do not like to wear clothing that are not of the latest fashion trend even if the item is recently bought. .748
1.24

(56.70)
.67If a new style is in fashion I tend to buy it right away. .733

To keep up-to-date with the latest fashion style, I watch closely at what people on TV are wearing.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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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모연출성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이 패션관여

도가 높은 이유는 미혼이 많은 관계로 이성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스타일의 관심이 높고,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노출에 대한

무감각으로 신세대의 과감해진 노출로 본인의 성적 매력을 표

현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징성과 외모연

출성은 20-30대에 비해 40-50대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40-

50대 여성은 20-30대에 비해 패션보다는 가족이나 건강 등 다

양한 요소에 의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4.4. 연령별 과시소비성향이 패션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 과시소비성향이 패션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응답자들의 과시소비성향이 패션

관여도에 미치는 경향을 살펴보면 신체보완과 동조성은 개성추

구지향에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상징성은 브랜드지향에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매력성은 유행추구지향에 높게 나타났다. 고가

격지향은 패션관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소비성향중 개성추구지향요인은 모든 연령에서 패션관여도

의 신체보완, 외모연출에 정적 영향을, 동조성에는 부적영향을

Table 3. Fashion involvement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ronbach's %)
α

Physical

supplementaion

When wearing clothes, I consider whether it can supplement my figure. .749

5.50

(28.95)
.77

I carefully purchase clothes because they show self perception and image. .680

When wearing clothes, I consider the whole line and type. .613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in compliance with TPO (time, place and occasion) .601

I pay my attention to clothes in order to show my ideal figure when

wearing clothes.
.557

Social

symbolism

I think that dressing well can raise one's social position. .794

2.72

(43.27)
.80

I want to show my ability by dressing well. .785

I want to wear luxurious clothes because I can be approved by people. .767

Apparel can be an important tood to achieve popularity and obtain employment opportunities. .590

Appearance

styling

I feel pleasant when I am styling with clothes. .751

1.39

(50.57)
.79

I have products for appearance decoration such as clothes and fashion accessories. .735

I wear a bag, shoes and accessories according to clothes. .703

I purchase clothes that match colors and designs. .552

Sexuality

I consciously wear clothes to attract the opposite sex. .715
1.15

(56.62)
.59I wear clothes that emphasize my femininity. .666

I want to purchase clothes similar to what my favorite celebrity wears. .541

Conformity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in compliance with the level of the clothes my 

friends or contemporaries wear.
.794

1.04

(62.02)
.66

I feel awkward if I look differently in a gathering. .746

I purchase clothes similar to what my close friends have. .653

Table 4. Age differences in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Factor
Age range

F-value
20' 30' 40' 50'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Individuality pursuit orientation  3.44(A)  3.32(AB)  3.18(B)  3.13(B)
4.53

*

Brand orientation  3.12(AB)  3.18(A)  2.96(BC)  2.87(C)
4.59

**

High price orientation  2.40(A)  2.27(B)  2.11(B)  2.14(B)
6.42

***

Fashion pursuit orientation  3.06(A)  2.81(B)  2.65(B)  2.65(B)
 9.87

***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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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과시소비성향중 개성추구를 지향하는 20대에서 50

대까지의 성인여성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신체의 단점을 보

완하려고하며 외모연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타일연출시 개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유행이

나 주위의 기준에 맞게 동조하려는 성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는 이상적인 체형을 추구하고 자신과 잘 어울리는 스

타일을 연출함으로서 개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0

대는 나이가 들어도 여성성을 유지하기위해 신체를 보완하여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몸매로 관리하고 센스와 균형 있는 감각

으로 패션을 연출함으로서 전통적인 주부의 모습과는 달리 현

대적인 여성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40-50대

중년여성들이 자신을 실제연령보다 7-10세가량 젊게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젊음을 추구하는 의복행동과 개성을 중시한다

고 한 Hong(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브랜드지향요인은 20-50대 모든 연령에서 사회적 상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모든 연령층들은 유명 브랜드의 패션을 선호함으로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성

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성공과 신분을 과시하기위

해 명품선호가 높다고 한 Jung(2003)의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가격지향요인은 20-50대 모든 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맘에 들지만 비싼 옷을 무

리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대의 경우 의복에 있어서는 저가격추구성향이 높

게 나타나 감성적 소비와 이성적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Lee(2010)의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성 있는 디자인도 고려하지만

가격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쇼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50대는 외모에 관심은 많지만 구매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경

제상황을 고려하여 쇼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

의 의복 구매 시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청년층에 비하여

실용적이고 기능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Hong(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Table 5. Age differences in fashion involvement

Factor
Age range

F-value
20' 30' 40' 50'

Fashion 

involvement

Physical supplementation  3.78  3.79  3.77  3.61  2.27

Social symbolism  3.09(A) 3.07(A)  2.84(B)  2.76(B)
6.23

***

Appearance styling  3.85(A) 3.66(B)  3.56(B)  3.53(B)
7.59

***

Sexuality  2.94(A)  2.81(AB) 2.66(BC)  2.60(C)
6.94

***

Conformity  2.71  2.65  2.86  2.76  1.72

*p < .05, **p < .01,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D

Table 6. Effects of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on fashion involvement by age groups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β) 

Fashion involvement(Age rang)

Physical 

supplementation
Social symbolism

Appearance

styling
Sexuality Conformity

20 30 40 50 20 30 40 50 20 30 40 50 20 30 40 50 20 30 40 50

Individuality

pursuit

orientation

.270

**

.277

**

.409

***

.248

**
.122 -.047 -.104

.190

*

.314

***

.332

***

.369

***

.252

**
.104 .101 .034

.241

**

-.361

***

-.449

***

-.253

**

-.204

*

Brand 

orientation
.154 .113

.244

**
.202

.354

***

.435

***

.573

***

.458

***
.153 .173 .170

.291

**
.093 .208 .179

.275

**
.144 .161 .196

.240

**

High price

orientation
-.062 -.225 -.094 -.161 .157 .233 .001 -.034 -.109 .044 .064 .042 124 .003 .161 .130 .142 .098 .013 .165

Fashion 

pursuit

orientation

.148 .184 .116
.237

*
.087 .066

.277

**
.179

.235

*

.303

***
.164 .153

.299

**

.270

**

.327

***
.166 .196 .088

.406

***
-.024

R
2

.181 .142 .325 .206 .287 .361 .483 .367 .264 .369 .343 .2631 .221 .209 .300 .301 .158 .147 .27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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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추구지향요인은 20-30대는 외모연출성, 성적매력성, 40

대는 사회적 상징성, 성적매력성과 동조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신체보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유행을 추구하는 20대여성은 의복을

통한 외모연출을 중요시여기며 특히 최근 여성복 최근 여성복

유행에서 중시되고 있는 노출과 밀착 등으로 표현되는 섹시한

스타일을 과감히 수용하여 이성에게 자신의 성적매력을 과시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 유행을 따르

고 새로운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유행을 선도한다는 Moon and

Yoo(2003)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0

대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위해

외모에 대한 연출에 있어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으

로 생각되며 40대는 대인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기로써 본인의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50대는 유행추구의 과시소비성향을 보이는 여성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신체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패션의 소비 주체인 여성을 연령별로 분류하여 과시소비성

향,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과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 과시소

비성향이 패션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시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은 개성추구지향, 브랜드지향,

고가격지향, 유행추구지향으로 구성되었다. 패션관여도의 하위

요인은 신체보완성, 사회적 상징성, 외모연출성, 성적매력성, 동

조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과시소비성향 차이를 연령별로 알

아본 결과, 개성추구지향, 브랜드지향은 20, 30대가 높게 나타

났으며 고가격지향과 유행추구지향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패션관여도의 차이를 연령별로 알아본 결과, 사회적 상징

성과 성적매력성은 20,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연출성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령별 과시소비성향이 패션관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성추구지향요인은 모든 연

령에서 패션관여도의 신체보완, 외모연출에 정적 영향을, 동조

성에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지향요인은

20-50대 모든 연령에서 사회적 상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격지향요인은 20-50대 모든 연령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추구지향요인은 20-30대는 외

모연출성, 성적매력성, 40대는 사회적 상징성, 성적매력성과 동

조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신체보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결과 20대는 패션 또는 관련 제품구매 및 외모연출시 유

행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중시하며 30대

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외모

연출에 있어서 개성 있으면서도 유행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는 사교모임이나 대인관계가 많은 시

기로 패션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과감히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는 최근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자기 관리에 투자

할 돈과 여유가 많아진 중년여성들이 늘어나면서 20대 못지않

은 패션 감각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본 연구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서 나타난 50대 특성상 전업주부가 많은 관계로 여전히

대다수는 경제적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해 이 시대의 여성들은 특히 자신의 외모를 통해 자아를 표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회와 소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격에 민감한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유행을

잘 반영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마케팅전략은 다음과 같다. 20대는

패션소비행동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패션관여도에서도 유행과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

출하고자하는 동조와 비동조가 함께 나타나는 성향이 있으므로

트랜디한 상품을 많이 배치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 할 수

있는 단품코디의 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0-40대는 자신의 직업과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의복연출에 있어서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인

정받기위한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소비자층에게는 브랜드 명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

랜디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 필요 할 것이

다. 50대는 패션관여도가 낮은 집단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성

성을 유지하기위해 유행에 적극적이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개성 있는 패션을 연출하는 집단으로서 50대의 체형과 여러 특

성을 감안 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이 부산에 거주하는 여

성들로 한정되어 이루어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광범위한 지역적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의 필요성을 느낀다. 둘째, 과거 여성

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경쟁 속에

서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된 남성들에게도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남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영역을 넓

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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